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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피볼락(rockfish Sebastes schlegeli)은 우리나라의 주요 양
식품종의 하나로(Jang et al., 2019), 국내 해산어류 생산량에
서 넙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해상
가두리 양식어종이다. 2020년까지는 전남(완도, 여수), 경남(통
영, 거제)을 중심으로 연간 약 2만 톤을 상회하는 생산량을 유
지하며, 국내 전체 양식어류 생산량에서 2–3위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어종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생산량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에는 14,430톤까지 줄어든 실정이다. 
2023년 기준, 조피볼락 양식 경영체의 사육수면적 중 99%가 
해상가두리 방식에 의한 생산이며, 지역별 생산량 비중은 경남

(48.3%), 전남(31.9%), 충남(17.0%), 경북(2.7%), 제주(0.1%) 
순으로, 특히 남해안 어류양식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품종이
다(KOSIS, 2024). 최근 5년간의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Table 
1), 연평균 총생산량이 8.7% 감소하면서 경영체 수 6.1%,사육
수면적도 2.1%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영체당 평균 사육수면
적은 4.3% 증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단위당 생산량은 연평균 
6.7% 감소하여 2023년에는 28.3 kg/m2를 나타냈다. 기존보다 
넓은 면적을 양식에 이용함에도 단위당 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일한 면적에서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 저하에는 양식환경 변
화, 성장 저하, 질병 발생, 생산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
할 수 있으며, 양식 경영체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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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
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질적 수익성 비교를 통
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조피볼락 생산자의 수익성 악화와 경영
난을 가중시키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
승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
자 모두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동시에,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
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효율적 생산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넙치 
양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Jwa et al., 
2020; Kim et al., 2021, 2022; Baek et al., 2024), 조피볼락에 대
한 최근의 경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조피볼
락 양식의 수익성 및 경제성에 관련된 연구로는 NIFS (2006), 
Son et al. (2014), NIFS (2017)에서 지역별, 규모별로 평가한 
결과, 지역별로는 남해안의 수익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규
모가 클수록 양식이익률이 높아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21)의 연구에서는 조피볼락 등 
6개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의 지역별 생산성을 분석한 바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조피볼락의 생산성은 타 어종에 비해 안정적
이며, 경남의 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생산성이 
해마다 일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연구 중 해상가두리 양식업 경제성에 관한 연구로 Kim 

and Lipton (2011)과 Trapani et al. (2014)은 돌돔과 농어를 대
상으로 생존율과 출하가격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경제성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양식업의 장기적 안
정을 위한 변수들(생존율, 중량, 출하가격 등)의 적정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Huang et al. (2011)은 cobia Rachycentron cana-
dum 양식업을 대상으로 3개국(대만, 중국, 베트남)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국가별로 비
교·분석하였다. Martínez-Cordero et al. (2018)은 spotted rose 
snapper Lutjanus guttatus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존율이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국내 조피볼락 양식장의 경영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동해, 서해, 남해) 경영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식업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존율과 출하가격의 손
익분기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피볼락 양식 경영체의 수익
성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핵심 관리요소와 경영 전략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상수온, 적조, 빈산소수괴 등 
변화하고 있는 양식 환경에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분석대상

본 연구는 지역별 조피볼락 양식장 분포를 고려하여, 주요 양
식품종 모니터링(NIFS, 2025) 대상 업체 및 어류양식 관련협회
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남해안, 서해안의 해상가두리 양식업
체와 동해안의 중층 침설식 해상가두리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조사 대상은 총 30개소로 남해안 23개소(경남 13
개소, 전남 10개소), 서해안 5개소(태안), 동해안 2개소(포항)이
며,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2023년도 기준
의 생산실태와 경영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 조피볼락 생산량
의 약 80%가 경남과 전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안 지
역이 조사 대상의 중심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대부분의 양식업
체는 현장 중심의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회계 시스템 및 경영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표준화된 경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심층면담 방
식을 통해 경영자의 경험과 판단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이를 통해 실제 경영 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
다. 한편, 30개소의 표본이 전체 양식업체를 통계적으로 대표한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표본 기준에는 부
합하며,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범위의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자료

지역별 생산 현황

2023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지역별 조피볼락 양식장의 생산
실태 조사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경남지역(통영, 거제, 남해) 
양식업체의 평균 시설면적은 0.8 ha (12칸)로 조피볼락과 참돔
을 복합 양식하는 형태로써, 매년 양식품종 비중은 상이하나 평

Table 1. General status of black rockfish Sebastes schlegeli production in the net cage culture (KOSIS, 2024)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se (No.) 774 718 646 594 569 564
Area (m2) 566,349 532,973 481,666 499,598 525,456 510,301
Total prod (kg) 22,702 20,348 21,568 17,473 16,189 14,430
Case per area 731.7 742.3 745.6 841.1 923.5 904.8
Prod per area (kg/m2) 40.1 38.2 44.8 35.0 30.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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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43% (5칸)를 조피볼락 양식에 이용하고 있다. 평균 입식량
은 24만미, 출하까지 평균 생존율은 55.4% (일반적 79.2%)로 
고수온으로 인해 생존율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출
하크기는 462 g, 생산량은 63톤, 판매단가는 9,292원/kg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여수) 양식업체 평균 시설면적은 0.7 ha (35칸)로 복
합 양식 형태이며, 평균 41% (15칸)를 조피볼락 양식에 이용하
고 있다. 평균 입식량은 20만미, 출하까지 평균 생존율은 38.5% 
(일반적 76.0%)로 고수온으로 인한 생존율 감소가 나타났다. 
평균 출하크기는 460 g, 생산량은 36톤으로 생존율 감소로 인
해 생산량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단가는 9,589원/kg
으로 조사되었다.
서해안의 평균 시설면적은 1.3 ha (64칸), 단일품종 양식으로 
연평균 입식량은 70만 미, 출하까지 평균 생존율은 63%로 나
타났다. 평균 출하크기는 500 g, 생산량은 222톤, 판매단가는 
11,200원/kg으로 조사되었다. 동해안의 평균 시설면적은 0.4ha 
(75칸), 단일품종 양식으로 연평균 입식량은 75만미, 출하까지 
평균 생존율은 87.5%로 나타났다. 평균 출하크기는 575 g, 생
산량은 409톤, 판매단가는 11,500원/kg으로 조사되었다. 동해
안의 경우 중간어를 입식하는 업체로 인해 양식기간이 짧으면
서 출하크기가 큰 형태를 나타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고수온 
피해 사례를 보면, 경남지역은 13개 업체 중 5개 업체에서 고수
온으로 인한 낮은 생존율(50% 이하)을 나타냈으며, 전량 폐사
한 업체도 1개소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은 10개 업체 중 8개 
업체의 생존율이 50%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량 폐사한 업체가 
2개소로 나타나 고수온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서해안과 동해안의 경우 조사 대상 양식업체의 경
우 고수온에 의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용 현황

지역별 양식비용 비중은 Table 3과 같다. 경남지역은 사료비
가 41.5% (생사료 27.3%, 배합사료 14.2%)로 비중이 가장 높
고, 주요 비용은 인건비(15.1%), 종자비(12.8%), 감가상각비
(9.2%), 약품비(7.8%), 사료운송비(4.0%) 순이다. 사료의 경우 
성장기와 고수온 시기를 고려하여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병행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 역시 사료비가 26.4% 
(생사료 19.4%, 배합사료 7.0%)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비용
은 인건비(19.4%), 종자비(14.0%), 감가상각비(13.8%), 약품

비(7.2%), 사료운송비(5.7%) 순으로 나타났다. 
서해안은 사료비가 53.4% (생사료 48.5%, 배합사료 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전량 생사료
를 공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주요 비용은 인건비(13.7%), 감
가상각비(7.0%), 종자비(6.9%), 사료운송비(3.3%)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동해안은 종자비(4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중간육성어 구입으로 인한 단가차이로 인한 것으로 다
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료비 
36.9% (전량 생사료), 인건비(9.8%), 감가상각비(3.4%), 시설
유지비(3.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초기투자비용은 단위면적당 기준으로 Table 4와 같다. 
선박을 제외한 내파성 가두리(그물), 어망세척기, 선별기, 사료

Table 2. Business condition of black rockfish Sebastes schlegeli aquaculture by region

Region Cage 
(unit)

Fingering
(fish)

Farming period 
(month)

Survival rate 
(%)

Selling size 
(g)

Selling price 
(won)

Production 
(kg)

South 
coast

Gyeongnam 5 (12 m×12 m×8 m) 240,769 22 55.4 462 9,292 62,531
Jeonnam 15 (6 m×6 m×6 m) 200,000 29 38.5 460 9,589 36,100

West coast 64 (6 m×8 m×5 m) 700,000 25 63.0 500 11,200 222,000
East coast 75 (7 m×7 m×7 m) 750,000 18 87.5 575 11,500 408,750

Table 3. Production costs of black rockfish Sebastes schlegeli 
aquaculture by region

Region
South coast (%) West 

coast (%)
East 

coast (%)Gyeongnam Jeonnam
Feed 41.5 26.4 53.4 36.9
Labor 15.1 19.4 13.7 9.8
Fingerlings 12.8 14.0 6.9 42.9
Depreciation 9.2 13.8 7.0 3.4
Medicine 7.8 7.2 2.8 0.0
Transport 4.0 5.7 3.3 0.2
Maintenance 2.7 3.5 2.2 3.1
Fuel 1.3 1.5 2.6 0.7
Electricity 1.0 1.5 2.9 0.7
Insurance 0.2 1.1 0.3 0.8
Food 0.1 0.8 0.8 1.3
Management 0.7 2.4 0.0 0.0
Interest 1.7 1.1 1.9 0.2
Sale 1.1 0.8 2.2 0.0
Lease 0.8 0.8 0.0 0.0

Table 4. Initial facility cost per square meter (m3)

Region
South

West East
Gyeongnam Jeonnam

Cost per m3 (won) 91,449 89,322 150,088 8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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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 작업대(관리사) 등의 주요 시설을 포함한 m3당 초기시
설비는 서해안(150,088원/m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해안-경남(91,449원/m3), 남해안-전남(89,322원/m3), 동해안
(86,276원/m3) 순으로 나타났다. 서해안의 경우 파랑이나 조류 
등의 해황에 따라 내파성이 강화된 소형 가두리를 다수 설치하
는 방식으로, 이 경우 단가가 높고 가두리 크기가 작으면 단위당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개
별 사업주체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매출액순
이익률(return on sales, ROS)을 분석하였고, 재무적 타당성 평
가를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주체
의 입장에서 실제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
로 양식업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위해 널리 적용되고 있다(Kim, 
2012; Namonje-Kapembwa and Samboko, 2020; Huang et 
al., 2022; Silva et al., 2022; Magna et al., 2023).
재무성 분석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한 후, 자본의 기회
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구하여 평가하는 현금흐름 할인
법을 이용하였다. 대표적 방법으로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 편익
비용비율법(benefit-cost ratio, BCR)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 활용한다. 분석 기간
은 양식업 경제성분석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향후 10년의 현
금흐름으로 가정하였다(Kim, 2012; Martínez-Cordero et al., 
2018; Kim et al., 2021). 재무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과 사업위
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예
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 55조에 근거한 실질적 재무적 
할인율인 4.5%를 적용하였다.
수익성 분석을 위해 식(1)과 같이 ROS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TR은 총수익, TC는 연간 운영비용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 생산비에는 시설관리비, 종자비, 인건
비 등 경영비 등 양식 경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영비가 포함되며, 
간접 생산비는 감가상각비, 자본용역비 등 어업외 비용을 의미
한다. ROS는 총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매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양식 경영체의 수익 구조 및 생산 효율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ROS=  TR=TC ×100……………………(1)TR

결   과

지역별로 수집된 조피볼락 양식업체의 경영실태 조사자료를 
근거로 업체별 수익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분석에 앞서 고수온으로 인한 전량 폐사로 순손실인 양식업
체는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익성 분석 결과, 
경남지역 평균 ROS는 -76.8% (최대 38.6%, 최소 -824.0%)로 
총 13개 업체 중 1개업체는 전량 폐사로 인한 순손실, 4개 업체
는 적자, 8개 업체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지
역 평균 ROS는 -55.9% (최대 52.3%, 최소 -410.3%)로 총 10
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전량 폐사로 인한 순손실, 5개 업체는 적
자, 3개 업체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낮은 수
익성을 보인 업체 역시 고수온으로 인해 생존율이 10%로 나타
났다. 반면에 서해안의 평균 ROS는 40.5% (최대 57.4%, 최소 
19.4%)로 모든 업체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
해안의 평균 ROS는 23.3% (최대 23.7%, 최소 22.9%)로 수익
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경남지역 평균 NPV는 -769백만원(최
대 1,601백만원, 최소 -3,330백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BCR은 0.80 (최대 1.26, 최소 0.09), IRR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3개 업체 중 6개 업체만 경
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시설투자 대비 조피
볼락 단일 양식만으로는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참돔
과 복합 양식을 통해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평균 NPV는 -658백만원(최대 1,052백만원, 최소 

–315백만원), BCR은 0.73 (최대 1.40, 최소 0.12), IRR은 역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경
남지역보다 고수온 및 이후 질병으로 경영악화가 더 심각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참돔 복합 양식을 통해 경영을 유지하고 있
으나, 매년 고수온 피해를 우려해 점차 조피볼락 입식량을 줄이
는 추세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economic analysis by region

Region
South coast

West coast East coast
Gyeongnam Jeonnam

ROS (%) -76.8 -55.9 40.5 23.3
NPV (won) -768,667,494 -658,336,079 3,901,628,094 5,851,381,764
BCR 0.80 0.73 1.39 1.14
IRR (%) - - 24.5 34.6
ROS, Return on sales; NPV, Net present value; BCR, Benefit-cost ratio; IRR, Internal rate of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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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의 평균 NPV는 3,902백만원, BCR은 1.39, IRR은 
24.5%로 모든 업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동해안의 평균 NPV는 5,851백만원, BCR은 1.14, IRR은 
34.6%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의 경우 
중층 침설식 해상가두리를 이용하여 수심조절이 가능하며 적
조 및 고수온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손익
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
지 않은 지점으로, 양식장 운영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생존율과 출하가격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현
재 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지역
의 경우 평균 생존율 손익분기점은 61.3%로 현재 생존율에서 
5.9% 증가하여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
균 출하단가 손익분기점은 18,371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출하단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출하하여야 손익분기점에 도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남지역 평균 생존율 손익분기점은 52.3%로 현재 
수준에서 생존율이 13.8% 증가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하단가 역시 현재수준에서 4,482원 높은 
가격에 출하하여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에 서해안과 동해안의 현재 평균 생존율과 출하가
격은 손익분기점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해안이 주요 생산지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성과 
수익성이 낮아진 원인은 설문응답과 같이 고수온으로 인한 폐
사로 추정된다. 본 분석은 단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 관측 시스템(NIFS, 2025)에 의하면 2023년에는 3개 
해역 모두 전년 대비 수온 상승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남해안

(여수)의 2023년 8, 9월 평균 수온은 각각 26.3°C, 26.8°C로 남
해안, 서해안, 동해안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9월 수온이 
더 높았던 점으로 볼 때 고수온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Table 7).

고   찰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산 양식어류 중 하나인 조피볼락의 
2024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약 33.1%가 감소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 및 경영악화를 겪고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조피볼락 양식업의 
경영실태 조사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지역별 생산방식과 경영
성과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
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생산실
태를 조사한 결과, m3당 입식밀도는 서해안(419마리/m3)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경남(102마리/m3)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5호(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
준)에 따르면 조피볼락 치어의 최대수용 마리 수는 130마리/m3

로 경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F, 2020). m3 당 생산량은 서해안(17 
kg/m3)이 가장 많았고, 남해안-전남(13 kg/m3)이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조피볼락 성장의 적정수온은 15–20°C로 수온이 23°C 이상이 
되면 먹이 섭취량이 줄어들고, 25°C 이상으로 상승하면 생리기
능이 저하된다(Choi et al., 2009). 본 연구를 통한 입식 후 출하
까지 생존율 조사결과, 전남지역이 가장 낮은 38.5%로 응답하
였고, 이는 Son et al. (2014)의 여수지역 조피볼락 양식장 생존
율(63.3%)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값이다. 이러한 결과
는 2023년 전남 여수의 8월 및 9월의 월평균 표층 수온이 각각 

Table 6. Results of break-even point by region

Region
South coast

West coast East coast
Gyeongnam Jeonnam

Survival rate
(%)

Current 55.4 38.5 63.0 87.5
Break-even point 61.3 52.3 37.2 67.1

Selling price
(won)

Current 9,292 9,589 11,200 11,500
Break-even point 18,371 14,071 6,698 8,820

Table 7. Observed surface water average temperature

Region
2021 	 2022	 2023

August (°C) September (°C) August (°C) September (°C) August (°C) September (°C)

South coast
Tongyeong 26.1 23.8 22.5 23.5 25.8 25.3
Yeosu 27.3 24.7 24.3 23.9 26.3 26.8

West coast Taean 24.0 23.1 25.7 19.7 23.6 22.7
East coast Pohang 25.6 23.8 21.9 23.6 24.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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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C, 26.8°C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반면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동해안
(87.5%)의 경우 2023년 포항 구룡포의 8월 및 9월의 월평균 표
층 수온이 각각 24.5°C, 25.6°C로 전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NIFS, 2025). 한편, 동해안 양식장
들의 경우 고수온 시기 전 먹이공급을 줄이고, 중층가두리 수심
을 높이는 등의 수온상승기 사전 관리를 통해 고수온 피해를 예
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 남해안의 평균 NPV는 경남 -768백만원, 
전남 -658백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서해안 및 동해안의 평
균 NPV는 각각 3,901백만원과 5,851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BCR은 경남 및 전남지역 평균 각각 0.80과 0.73으로 분석되었
으며, 서해안 및 동해안은 각각 1.39와 1.14로 분석되었다. IRR
의 경우 경남 및 전남지역은 마찬가지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
하였으며, 서해안 및 동해안은 각각 24.5%, 34.6%로 분석되었
다. 경제성 평가를 위한 세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경남 및 전
남지역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서해안 및 동해안은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
차를 줄이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영조사를 위해 어업인들을 심층 면담한 결과, 현
재 조피볼락 양식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든 지역에
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 및 생
산비용 문제이다. 또한 경남의 경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낮
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전남은 빈산소 수괴 
및 질병 발생에 따른 폐사의 규모가 점차 확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 서해안은 고밀도 양식으로 인한 어장환경 악
화 및 생산성 하락을 언급하였으며, 동해안은 소비부진 및 출하
가격 하락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지역별 조피볼락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익
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양식장 관리와 함께 양
식적지 재조정을 통한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 남해안 일부 지
역은 최근 3년간 이미 조피볼락 적정 사육한계를 넘어선 고
수온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지역내에서 기존의 중층 침
설식 가두리 방식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NIFS, 2022). 우선적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역별 
수온과 변화한 양식장 환경에 적합한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먹이 공급량을 조절하여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및 경영
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조피볼락 적정 양식기
준 마련 및 보급을 조피볼락 표준 양식 매뉴얼(NIFS)은 2017
년에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양
식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양식장 관리를 위
한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표준 매뉴얼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조피볼락 양식 기술의 재정비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
성 있는 산업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식 해역별 수온, 사육 밀도 등 핵심 양식 정보를 주
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요구를 수렴
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기술 및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양식 현장의 경험적 지식과 연구기관의 과학적 데이터
를 통합함으로써, 향후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과 조피볼락 양식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셋째, 고기능성·저비용 배합사료 품질 개선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부는 2004년부터 배합사료 지원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부터는 배합사료 직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료의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기양식용 인증사료 지원사업, 배합
사료 품질 평가체계 고도화, 고수온기 대응 배합사료 실증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사료의 현장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배합사료 품질에 대
한 부정적 인식(느린 성장, 낮은 소화율)과 높은 가격에 대한 부
담으로 생사료 사용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사료 급이는 
잔존물 부패, 병원균 및 기생충 전파, 해양퇴적물 오염 등 부정
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고수온 및 질병 발생 시 피해
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된다. 지속가능한 양식
업 유지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배합사료를 포함한 친환경 
유기사료의 보급과 사용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료 품
질 신뢰 제고를 위한 표시정보 확대와 기준 정립, 어업인 대상 
교육·홍보, 사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수온, 저수온 등 재해는 특약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약 가입 시에도 피해입증이 어업인에
게 과도하게 전가되어 있는 등 지급 요건이 높아 실제 피해 발생
시 수령이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주요 
재해를 일반적 보장 항목에 편입하거나, 품종별 특성과 양식방
식을 고려한 복합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 이를 통해 양식재해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어업인의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및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의 신뢰도 제고 및 보험 가입률의 확대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수온으로 인한 생존율 
저하와 양식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수온이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동해 등 지역 분산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
며, 양식품종을 전환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
여 양식어가의 경제적 피해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양식경영 안정화 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조피볼락 양식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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